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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/ 1월 2주차

■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

○ 1월 10일(월) : 2023년 사업계획(안) 수정 검토 회의

○ 1월 11일(목) : 기자촌 재개발 기록화 사업 추가 인터뷰

■ 연구원 소식

○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우리 연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. 2022년 기부금영수

증은 '국세청 홈텍스 연만정산간소화 서비스'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발급 시작일: 2023년1월16일(월)부터

- 기부금합산기간: 2022.01.01.~2022.12.31. 

영수증 발급과 관련 수기영수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연구원 사무국

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
○ 2023년 1차 운영위원회의 및 신년회 개최

지난 1월 7일 16시부터 연구원 사무국에서 2023년 1차 운영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. 

2022년 사업 평가 및 2023년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초 논의가 진행되었고 향후 주문 내

용을 보강해 2월에 열리는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박기로 결정되었습니다.2023년 1차 운

영위원회의 이후 2023년 신년회가 열렸습니다. 송년회 때 뵙지 못했던 회원 분들이 자리

를 함께해 평안한 계묘년을 서로에게 기원하는 귀한 시간을 나눴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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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역사속의 오늘

 

이원록 별이 되다 - 1944. 1. 16

왕성한 독서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이원록이라는 이름에 쉬 입을 떼 아는 체 하

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. 본명이 아닌 수인번호로 바뀐 이름 석자로 우리 역사에 

새겨진 사람. 그는 시인이면서 명사수이자 치열한 특수공작 훈련까지 받은 무장투

쟁가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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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반대측에 서있는 이들에게 그는 글쟁이의 가죽으로 속내를 감춘 테러리스트

였을 것이다. 그는 우리나라 유학의 태두이자 일본에서까지 명성을 떨친 퇴계 이

황의 후손이다. 그의 형제는 다섯이었는데 그를 제외하고도 문학적으로 뛰어나 이

름을 남긴 이가 넷째 원조다. 소설 <태백산맥>에도 ‘사회주의 리얼리즘’을 강조하

는 공산주의 문학가로 등장하고, 그의 유고집을 냈던 이원조는 명랑하고 재기발랄

했던 반면 그는 좀 엄숙하고 우직한 편이었다고 한다. 

  

일본과 중국 유학 후, 1927년에 귀국한 그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날려 버리려던 

장진홍 의거에 연루되어 1년 7개월의 첫 옥고를 치른다. 하지만 그가 이 의거에 

가담한 것은 아니었다. 눈이 뒤집힌 일본 경찰이 그야말로 저인망으로 훑어서 감

방에 처넣은 결과일 뿐, 재판에서도 나온 판결은 "혐의 없음"이었다. 그 뒤 신문기

자로 활동하다가 조선일보에 처음 시를 발표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는 '이활'이라는 

필명을 썼다. 그런데 광주학생운동의 후폭풍으로 일어난 대구 격문 사건의 배후로 

지목되어 또 옥살이를 한다. 

  

264 수인번호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정설로 돼 있지만 그 속내는 여러 번 

바뀌었다. 처음에는 역사를 도륙낸다는 뜻의 육사를 썼고 다음에는 "고기먹고 설

사한다"라는 뜻의 육사를 썼다. 전자가 자신이 겪어야 했던 현실에 대한 분노라면 

후자는 '그래봐야 별 수 없다'는 냉소가 아니었을지. 그러다가 한 친지가 "역사를 

도륙낸다는 건 혁명의 뜻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평평한 육지로 만든다는 이

름을 써라"고 권유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육사로 스스로를 일컫게 된다. 그리고 

그는 '역사를 평탄케 하는' 노력에 몸을 던진다. 

  

그러나 그는 끝내 해방을 보지 못했다. 죽은 뒤에 발표된 그의 시 <광야>에서처

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목놓아 불렀으나 그는 초인을 만나지 못했고 <청포도>

에서처럼 하이얀 모시적삼 식탁에 올려 놓지 못했다. 1943년 조선에서 체포되어 

거꾸로 중국으로 압송된 후 고문과 악형속에 1944년 1월 16일 짧지만 매서웠던 

생명을 다한다. 1944년 오늘 이육사가 나이 마흔에 별이 되었다.


